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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 알고 보니 박스 
갈이한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 ‘박스갈이’와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단속 피해...수품원에서 현장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

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위반금액 26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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